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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립대구과학관의 ‘생명의 진화관’(2022년 12월 개관)은 지질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생물다양성 변화와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자연사 분야 상설전시관이다. 전시의 구성은 총 4개 대주제(고생물, 한반도 생물다양성, 동해 해양생물 및 자연과 인
간의 공진화) 내의 32개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고생물 분야는 18개로 가장 다양하다. 고생물 전시는 지질시대별 실물 화
석 표본 300여 점을 비롯하여 레플리카와 디오라마 등 430여 개의 전시품으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이 고생물학과 진화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특히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산출된 화석들을 다수 배치하여 지역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
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생명의 진화관 건립 과정, 고생물 분야 전시 구성, 중요 표본 및 교육 활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주요어:�화석�전시,�지역�자연유산,�경상분지,�전시물�연계�교육

ABSTRACT: The ‘Evolution of Life’ Hall at the Daegu National Science Museum, which opened in December 2022, is a permanent natural 
history exhibition hall established to showcase changes in biodiversity from the geological past to the present and to highlight their significance. 
The exhibition is organized into four main themes—Paleontology, Biodiversity of the Korean Peninsula, Marine biodiversity of the East Sea, 
and Coevolution of nature and human—comprising a total of 32 subtopics. Of these, the paleontology section is the most extensive, covering 
18 subtopics. It features over 300 real fossil specimens, along with replicas and dioramas, totaling more than 430 exhibition items. In particular, 
numerous fossils discovered in the Daegu and Gyeongbuk areas are included to emphasize the value of local natural heritage.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Evolution of Life’ Hall, outlines the structure of the paleontology section, highlights notable 
specimens, and discusses its educational applications.

Key�words: fossil exhibition, local natural heritage, Gyeongsang Basin, exhibit-link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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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병도

1. 서 론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 이래 생명의 역사는 수많은 번

성과 멸종이 반복되었던 장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산
업혁명 이후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이에 수반

되는 생태계 파괴는 지질시대 동안 있었던 수많은 멸종들

이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재조명해주고 있

다. 생명의 진화와 멸종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

사박물관이나 과학관의 ‘자연사’(Natural History) 관련 조

사, 전시와 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생물다양성과 지질과학

에 대한 호기심을 고취시키고, 중요 자연사 자원을 수집 및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Chun, 2002; Lee and Lim,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대학,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사박물관(공룡 및 지질박물관 포함)을 건립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국립과학관(중앙, 과천, 대구)에서도 자연사 주

제의 전시관을 구축한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또한 2025년 

현재 지구과학 중심의 국립전문과학관을 포항시에서 추진

하고 있으며,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자연사관 건립을 준비하

는 등 앞으로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에 국립자연사박물관(또는 국립자연사과학관)이 건립되지

는 않았으며,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연사박물관이나 관련 과학관의 자연사 전시 구축의 어려움

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한다(예: Lee 
et al., 2006).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자연사박물관과 과학관 

등 관련 기관에서 학술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업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자연사 주제의 상설

전시관 ‘생명의 진화관’(2022년 12월 개관)을 건립하기 위

해 수행한 활동과 일부 중요 표본에 대해 소개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유관 기관에

서 자연사 전시관을 건립 및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국립대구과학관 생명의 진화관(자연사관) 기획 
및 건립 과정

2.1. 추진 배경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관육성기본계획(2003년)에 의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10월 착공, 2012년 10월 준공 
및 2013년 12월 정식 개관하였다. 규모는 부지 면적 117,174 
m2, 건축면적 34,852 m2으로 대구·경북권 최대 과학관이며, 
건물은 본관(지상 3층, 지하 1층), 꿈나무과학관[어린이과

학관](지상 3층) 및 천문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관련 공

간으로는 본관 내 5개관(상설전시 1~4관, 특별기획전시실)
과 꿈나무과학관 내 2개관(어린이관, 자동차관)의 총 7개 

전시관이 위치하고, 수장 시설은 본관 내부 지하 1층에 3동

이 위치한다. 개관 초기에는 주요 전시 주제가 산업과학기

술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대구에 자연사 전시기관이 부족

한 점과 종합과학관의 위상을 고려한 자연사 분야 상설전

시관의 필요성이 2019년에 처음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전

시 장소, 전시품 구성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시 

기획은 관련 분야 전공자 3명(고생물학, 동물학 및 식물학 

분야)이 각각 고생물과 생물다양성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먼저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과학관 자체 연구과제 

3개와 한국연구재단 과제 2개(고생물학 및 생물다양성 연

구)를 수행하여 기관 고유의 전시 콘텐츠 개발과 학술연구

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크게 4개 

전시 대주제(고생물학, 한반도 생물다양성, 동해 해양생물, 
공진화)와 32개 소주제가 결정되었다. 이 중에서 고생물학 

분야는 18개 주제로 가장 다양하게 기획되었다(그림 1). 한
편 전시관 명칭은 직원 공모를 통해 ‘생명의 진화관’으로 

결정되었다.
전시관 건립에 앞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의 자

연사 관련 특별기획전 및 소규모 팝업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수반된 도록 2권도 출판되었다(Kim et al., 2019; Choi, 
2021). 각 특별기획전의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Trace, 
화석으로 보는 생명의 흔적’(2019년): 약 500여 점의 화석

과 국내 고생물학 소개에 대한 내용 등을 7개 주제로 전시, 
(2) ‘생물의 이동과 적응’(2020): 화석과 현생 생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동 방식과 환경 적응에 대한 전시를 200
여 점의 표본을 기반으로 진행, (3) ‘과거와 현재를 잇는 우

리 생물’(2021): 과학관 자체연구과제 성과를 바탕으로 시

대에 따른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및 조선시대 민화 속 생물

과 관련 그림을 전시, (4) 찾아가는 화석특별전(2022): 과
학관이 소장 중인 화석 표본과 모형들을 수성구립고산도서

관에 협력 전시 방식으로 활용, (5) ‘모형으로 만나는 고생

물학’(2022): ‘생명의 진화관’이 완공되기 전 제작 완료된 

모형과 이해를 돕기 위한 화석 표본들을 과학관 복도에 배

치한 전시로, 생명의 진화관 건립을 홍보하는 역할. 이러한 

전시들은 이후 개관한 ‘생명의 진화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서 준비의 밑바탕이 되었다.

2.2. 전시용 화석 및 자료 확보
전시용 화석 및 자료의 확보는 총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야외조사, 기증표본 수증, 모형/레플리카 제작). 야
외조사의 경우 대규모 발굴이 어렵고, 제약 조건이 많기 때

문에 백악기 경상분지 지층들에서 소형 화석들(곤충, 연체

동물 및 식물 등) 위주로 일부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김태완 이사(전 국립대구과학관 이사 및 청구고등학

교 교사)의 노력으로 1980~1990년대에 발굴된 상당수의 

고생대, 중생대 및 신생대 국내 화석 표본들을 수증 받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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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전·현직 교수와 연구원들이 

기증 및 대여해 주신 공룡 발자국과 곤충 및 연체동물 화석

도 전시에 포함되었다. 상기 과정을 통해 수집된 화석 중 전

시 가치가 큰 표본 300여 점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전시 가

치의 기준은 표본의 보존상태와 시각적인 흥미가 주요하

며, 학술적으로 중요한 표본(예: 악어 화석)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전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 화석(삼엽충, 바다

전갈 등)과 모형/골격 레플리카를 다수 도입하였다. 모형의 

경우 화석 표본이 살아있을 당시 형태로 표피까지 복원 제

작하여 고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
요 복원 모형 전시품(생존 당시 형태로 복원)으로는 캄브리

아기-데본기 해양 무척추·척추동물 복원 모델, 초기 사지형 

어류, 경상분지 어류, 공룡 머리, 미화석, 깃털공룡 및 백악

기 악어가 포함된다. 관람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골격 레플

리카는 공룡, 익룡 및 해양 파충류 골격(9점), 고생대 육상

동물(5점), 고인류 두개골 및 전신 골격(10점), 신생대 포유

류 및 파충류(8점) 등 32점으로 구성된다. 상기한 전체 고

생물 관련 전시품은 약 430점이며, 대표적인 전시품은 도

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Choi et al., 2023b). 또한 전

시품에 대한 해설용 패널, 멀티미디어 영상, 터치 스크린 및 

소규모 디오라마도 제작하여 배치하였다.

2.3. 건립 과정
‘생명의 진화관’은 과학관 본관 1층의 기존 어린이관이 

꿈나무과학관으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빈 공간(면적 1,328 
m2, 약 401평)을 활용하여 건립되었다. 전시관 구축은 ‘전

시품 제작’과 ‘전시관 시공’의 두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

여 공간 상황(면적의 제한 등)과 기획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전시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먼저 ‘전시품 제작’은 

시공 전년도(2021년)에 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형 

레플리카와 모형을 먼저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시관 시공’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의 공

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기본설계부터 완공까지 5단계로 

진행되었다(그림 2). 1단계(기본설계)에는 과학관에서 전

시 방향을 제공하고, 시공사에서 디자인과 도면을 제작하

였다(6~8월). 2단계(철거)에는 기존 어린이관의 전시품 및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9월 

초). 3단계(기초공사)는 전시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이었으

며, 전시대부터 제반 시설 구축까지 시공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9~11월). 4단계(대형 전시품 설치)에는 공룡 레플리

카를 비롯한 대형 전시품을 설치하였다(11월). 5단계(소형 

전시품 설치)는 실물 및 소형 전시품을 벽면과 전시대에 배

치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는 전반적인 시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11~12월). 한편 실물 전시품 이외의 패

널이나 디오라마/영상 제작은 전체 시공 기간 동안 동시에 

이루어졌다. 상기한 과정을 통해 2022년 12월 12일 개관식

과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3. 전시관 구성(고생물 중심)

고생물 분야 전시는 지질시대와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생명의 진화와 멸종을 선보이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

Fig. 1. Exhibition layout of the ‘Evolution of Life’ hall at the Daegu National Scienc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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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경상권 일대 화석에 대한 내용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 자

연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전시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 가지 방안(표본 중심 또는 디자인 

중심)을 검토한 후, 다양한 표본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형

적인 ‘박물관적 전시’를 도입하면서 일부 체험적 요소를 배

치하는 것으로 전시 방향을 결정하였다.
주요 주제는 생명의 연대기(도입부), 고생대, 중생대 및 

신생대에 관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콘텐츠를 총 

18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다(그림 1). 도입부를 제

외한 전시 구역은 고생대 5개, 중생대 7개, 신생대 4개 및 

미니 특별전 1개이다. 이 논문에서는 시대별 전시 구역들 

중 유사한 전시를 묶어서 소개하고, 중요 표본에 대해 요약

하였다. 각 시대별 전시 구역 구분은 고지리를 나타낸 지구

본을 구역의 시작점에 배치하여 나타냈다. 이 지구본은 직

접 손으로 돌려볼 수 있는 체험 전시품으로 되어있다.

3.1. 고생대 전시 구역
생명은 선캄브리아시대 후기부터 다양했으나, 복잡한 

구조와 높은 다양성은 고생대 전기의 해양 생물 화석기록

에서부터 풍부하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고생대 전기와 관

련된 다양한 고생물 자료는 전시 활용에 매우 적합하다. 국
립대구과학관에서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선캄브리아시

대 전시품(예: 에디아카라기 생물군)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 

후 시대 전시에 집중하였다. 선캄브리아시대 전시품이 부

재한 대신, 전시관 입구에 위치한 ‘생명의 연대기’(도입부) 
그래픽 패널에 관련 내용을 간략히 나타냈다(위치: 그림 

1[1]). 이 그래픽 패널은 해설과 함께 지질시대 동안 생명이 

처음 등장한 시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전시품이

다(그림 3).

3.1.1. 고생대 해양 생태계, 삼엽충 및 태백산분지 화석 
전시

캄브리아기 버제스 셰일 화석군을 비롯하여 오르도비스

기-데본기의 해양 동물 모형 11종과 실물 화석 2점(해백합 

및 바다전갈)을 전면에 배치하여 고생대 바다의 생물다양

성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위치: 그림 1[3]). 
별도 고생태 디오라마를 연출하지는 않았으나, 깊은 바닷

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조명을 도입하여 전시품에 집중하도록 하였다(그림 

4). 삼엽충은 형태적 다양성과 시대적 대표성을 보여주는 

분류군이기 때문에 별도 구역을 할당하여 전시를 선보였다

(위치: 그림 1[4]). 실물 삼엽충 표본으로는 (1) 삼엽충 군집 

2개(모로코 및 러시아 산출), (2) Elrathia kingi의 개체발생 

과정별 표본(미국 유타 산출), (3) 탈피 화석(중국 산출), 
(4) 눈과 표면장식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표본들(미국, 모로

코 및 러시아 산출) 등이 있다(그림 5). 또한 부속지까지 복

원한 삼엽충 모형 2점과 대형 종인 Isotelus rex (길이 72 
cm) 레플리카를 전시하여 삼엽충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Fig. 2. Construction process of the ‘Evolution of Life’ Hall at the Daegu National Scienc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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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국내 고생대 화석(위치: 그림 1[5])의 경우 태백산분지의 

오르도비스기 지층들에서 산출된 삼엽충, 두족류, 완족류 

및 필석류 화석 60여 점을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전시

하고, 관련 패널을 배치하여 먼 과거의 강원도는 바다였음

을 보여주고자 했다(그림 5). 전시 중인 국내 삼엽충은 직운

산층에서 흔하게 산출되는 3종(Dolerobasilicus yokusensis, 
Basiliella kawasakii 및 B. typicalis)이 대부분이며, 두족류는 
직운산층의 Holmiceras coreanicum, Sactorthoceras mak-
kolense 및 Kotoceras curvatum가 있다. 두족류의 경우 관

Fig. 3. ‘Timeline of Life’ exhibit near the entrance of the ‘Evolution of Life’ Hall (Left: Design concept, Right: Actual display).

Fig. 4. ‘Paleozoic marine fauna’ section and reconstruction model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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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객들이 화석만으로 생존 당시의 형태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원 모형을 제작하여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완족

류는 Raphinesquina chosenesis와 Orthis nipponica 2종, 
필석은 Psigraptus arcticus 1종을 전시하였다. 한편 고생

대 생층서학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화석이라서 

전시가 어려운 코노돈트를 복원 모형(길이 30 cm)으로 제

작하여 태백산분지의 지층들이 형성되던 당시 바다에 다양

한 생물들이 존재했음을 부각한 전시품도 볼 수 있다.

3.1.2. 고생대 사지형어류 및 육상/반수생 척추동물 
전시

이 전시(위치: 그림 1[6])에는 초기 사지형어류(Tetrapo- 
domorpha)의 육상 진출 및 진화 과정과 석탄기-페름기의 

육상 척추동물에 대한 전시가 포함된다. 척추동물의 육상 

진출은 모형 4종(Panderichthys, Eusthenopteron, Tiktaalik 
및 Acanthostega)을 디오라마를 통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

도록 배치하고, 분기도를 통해 공통조상에서 사지류(tetrapods)
에 이르는 진화 과정을 패널로 설명하는 방식을 도입하였

다(그림 6a).
고생대 육상 척추동물은 아일랜드 전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위치: 그림 1[7]), 주요 전시품(레플리카)에는 Dimetro- 
don, Dicynodon, Estemmenosuchus, Diplocaulus 및 Seymouria 
골격이 있다(그림 6b). 이 중 Diplocaulus 전신 모델은 국내

에서 최초로 전시 중이다. 고생대 육상 척추동물 전시품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얼핏 공룡의 일부나 파충류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 패널의 내용도 무척 중요하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막류

(amniotes)의 계통분기도를 제시하여 전시된 골격들이 파

충류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운 분류군이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3.2. 중생대 전시 구역
중생대 전시는 총 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고생물 전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과학관이 위치한 대구가 

포함된 백악기 경상분지와 산출 화석에 대한 내용을 충실

히 선보이고자 하였다. 이 전시 구역에는 국립대구과학관

이 소장 중인 표본들 중 가장 중요한 화석들도 많이 포함되

어 있어서 이에 대해 추가 기술하였다.

3.2.1. 공룡 및 중생대 파충류 전시
공룡은 자연사 전시를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표현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들의 중앙홀에 위치하

는 경우가 많다(Lee, 2002). 국립대구과학관은 자연사만 다

루는 박물관(과학관)이 아닌 종합과학관 이므로 관람객들

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큰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각 전시관 

입구에 들어섰을 때 대형 전시품이 압도하는 듯한 전시를 

Fig. 5. ‘Trilobites’ and ‘Paleozoic fossils in Korea’ sections: (a) Overall view of the exhibition, (b) Selected trilobite specimens 
from the Cambrian-Devonian of USA, Morocco, and Russia, (c) Fossils from the Taebaeksan Basin, and conodont reconstru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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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생명의 진화관에 진입하

자마자 다양한 공룡과 익룡 및 해양 파충류 골격이 관람객

에게 모습을 드러낸 구도로 전시를 기획하였다(위치: 그림 

1[2]). 또한 다양한 전시품을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관 중앙에 아일랜드 형태로 연출하였다(그림 7).
전시 중인 공룡 골격 레플리카는 공간적 문제로 인하여 

최대 길이 10 m 이내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가장 오래된 

티라노사우루스과에 속하는 Lythronax를 비롯해 Coahui- 
laceratops, Parasaurolophus, Utahraptor 및 Conchoraptor
의 전신 골격과 Tyrannosaurus와 Triceratops의 두개골 등 

주로 백악기에 생존했던 공룡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 중 국

내에서 유일하게 전시 중인 공룡으로는 Lythronax, Coahui- 
laceratops 및 Parasaurolophus (전신 골격만 해당)가 있

다. 공중에 올려서 전시한 골격 레플리카로는 백악기를 대

표하는 익룡 Pteranodon과 약 9 m 길이의 모사사우루스과 

해양 파충류 Gnathomortis를 배치하여 관람의 즐거움을 

주고자 하였다.

3.2.2. 중생대 소개 전시
이 전시 구역(위치: 그림 1[8])은 대표적인 중생대의 동

물 화석을 소규모로 일부 배치한 공간이다. 전시품으로는 

공룡 머리 복원 모형 2개(Protoceratops와 Tarbosaurus), 
실물 해외 화석(어류, 공룡알, 암모나이트 및 벨렘나이트), 
그리고 중생대는 어떤 시대인지 간략하게 소개한 패널이 

위치한다(그림 8a). 이 중 실물 암모나이트(지름 약 50 cm)
는 만져볼 수 있는 ‘Hands-on’ 전시품으로 도입하였다. 중
생대 소개 전시는 경상분지에 대한 전시를 소개하기 앞서 

‘도입부’의 역할도 한다.

3.2.3. 경상분지 화석 전시
경상분지는 백악기에 형성된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

적의 퇴적분지로 경상남북도 대부분 및 전라남도 일부에 

분포한다(Chang, 1975; Kang and Paik, 2013). 따라서 산

출되는 화석도 다양하고 풍부한 편이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위치한 대구 달성군은 하양층군 진동층의 한가운데에 자리

Fig. 6. Paleozoic vertebrate animal sections: (a) ‘Water-to-land’ section including diorama and tetrapodomorph reconstruction 
models, (b) ‘Terrestrial and semi-aquatic vertebrates’ section and repl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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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신동층군 지층들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구역(위치: 그림 1[9])
의 대표 전시품으로 경상분지의 디오라마를 소규모이나마 

도입하여 백악기 당시 우리가 사는 땅이 한때는 크고 작은 

호수들, 강, 하천 및 선상지가 존재했던 공간이었음을 이해

시키고자 하였다(그림 8b). 다음으로는 경상분지의 식물, 

무척추동물 및 척추동물 전시 구역을 차례로 연결하여 화

석으로부터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

했다. 전시관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이므로 각 전시 소주제

별 전시 내용과 중요 표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 기술

하였다.
1) 경상분지 식물 화석 전시: 총 12점의 백악기 식물 화

Fig. 7. ‘Dinosaur and Mesozoic reptiles’ section (replicas): (a) front view of the exhibition section, including 1. Gnathomortis 
stadtmani, 2. Tyrannosaurus rex skull, 3. Triceratops horridus Skull, 4. Lythronax argestes, and 5. Coahuilaceratops magna-
cuerna; (b) rear view of the exhibition section, including 6. Parasaurolophus walkeri, 7. Utahraptor ostrommaysi, 8. Conchoraptor 
gracilis, and 9. Pteranodon longiceps.

Fig. 8. ‘Mesozoic’ and ‘Gyeongsang Basin’ sections: (a) Overall view of the exhibition, (b) Gyeongsang Basin diorama, (c) 
Stromatolite from the Upper Cretaceous Banyaweol Formation, (d) Plant fossils from the Lower Cretaceous Nakdong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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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탄산염 피복체를 전시 중이다(그
림 8c, 8d). 식물 화석의 경우 구미와 칠곡의 낙동층에서 산

출된 양치식물과 은행나무잎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나

무고사리는 기둥 일부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벽면 복

원도 실루엣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전시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천연기념물센터 전시 방

법과 유사).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경산의 반야월층 노두에

서 산출된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발굴 지점은 미확인 되

었다. 탄산염 피복체는 진주층에서 흔하게 산출되는 형태

이며, 조각난 것을 이어서 배열하였다.
2) 경상분지 무척추동물 화석 전시: 이 전시(위치: 그림 

1[10])에는 100여 점의 곤충, 거미, 개갑류 및 연체동물 화

석을 한 곳에 배치하였다(그림 9). 낙동층과 하산동층의 연

체동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무척추동물 화석은 진주층에서 

산출된 것이다. 곤충의 경우 수서딱정벌레 Coptoclava 유
충이 가장 많고, 잠자리 Hemeroscopus baissicus의 날개와 

유충, 집게벌레, 바퀴류도 볼 수 있다. 또한 곤충 군집에 의

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생흔화석도 전시 중이다. 백악

기 거미 화석은 암석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

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Selden et al., 2012; Park et al., 
2019). 국립대구과학관에는 진주층에서 산출된 거미 화석 

11종 중 2종을 대여를 통해 도입하였으며(Koreamegops sam-
siki 및 Jinjumegops dalingwateri), 소형의 크기로 인하여 

별도 전시장 내에 돋보기를 설치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개
갑류 화석(clam shrimps)은 사천 사남면 일대의 진주층 노

두에서 화석 조사 중 발견한 것 중 일부를 운반하여 전시 중

이다. 연체동물은 일부 하산동층에서 산출된 것이며, 대부분

은 신동층군의 최하부를 이루는 낙동층에서 발굴된 이매패

이다. 전시 중인 낙동층 이매패의 주요 분류군으로는 Nagdongia 
soni, Nipponaia ryosekiana, Plicatounio naktongensis 및 

Trigonioides (Wakinoa) tamurai가 있으며, 유체부터 성체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패각들이 분리된 채

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서 화석 군집이 범람에 의해 운반되

어 쌓인 것으로 추측된다(예: Kim et al., 2015). 현재 저자

와 공동연구진이 이매패 화석들에 대한 분류와 화석화과정

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무척추동물 화석 전시 기법은 대부분의 표본을 벽면에 

자석 또는 지지대로 부착하는 형태를 하고, 일부는 소형 전

시대와 하부 전시대를 활용하였다(그림 9). 하지만 표본 대

부분이 소형이고, 특히 곤충의 경우 필름 형태로 흑색 셰일

에 압착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많이 받아 관람객들

에게 세부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향

후 전시 개편이 이루어질 시에는 핵심 표본만 근접해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고생태 디오라마를 강화하는 방식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상분지 척추동물 화석 전시: 이 구역(위치: 그림 1[11])

Fig. 9. ‘Invertebrates of the Gyeongsang Basin’ section: (a) Overall view of the exhibition, (b) Insects from the Lower Cretaceous 
Jinju Formation, (c) arthropod (insect?) trace fossil assemblage from the Lower Cretaceous Jinju Formation, (d) Non-marine bi-
valves from the Lower Cretaceous Nakdong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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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증받은 경상분지의 어류와 파충류 화석 30여 점을 

전시하였으며, 부가적인 모형과 영상이 포함된다(그림 10).
어류 화석 표본들은 모두 진주층에서 발굴된 경린어류, 

여을멸류, 골설류 및 당멸치류에 속하며 보존상태는 양호

한 편이다. 경린어류의 경우 총 3개체가 전시 중인데, 일반

적으로 비늘만 부분적으로 산출되는 보존형태가 대부분인

데 반해 국립대구과학관의 Lepidotes sp. 1(표본번호: DNSM- 
NPA-0212[기존 KPE 90201에서 변경], 사천시 서포면 구

랑리 산출)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전한 형태로 발굴되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그림 10b). 이 표본은 Yabumoto 
et al. (2006)와 화석도감들(Yang et al., 2003, 2013)에 간

략하게 기재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

된 바 없다. Lepidotes sp. 2(표본번호: DNSM-NPA-0215,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산출)는 비늘과 가슴지느러미 등 일

부 부위만 발굴되었으나, 발견 부위와 비늘의 크기를 통해 

보았을 때 길이 2 m가 넘는 대형 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그림 10c). 전시 중인 어류 중 가장 많은 수는 골설류에 

속하는 Wakinoichthys aokii 및 W. sp.이다(그림 10d). 어류 

화석의 형태만으로는 관람객이 생존 당시의 모습을 추측할 

수 없어서 각 분류군마다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빔 프로젝

터를 활용해 수중에서 유영하는 듯한 형태로 전시하였다.
파충류 화석 전시 표본은 3점(악어 골격, 거북 배갑 및 

도마뱀 발자국)이 있다. 이 중 악어 화석(표본번호: DNSM- 

NPA-1732)은 칠곡군 왜관의 낙동층 노두에서 산출된 것(발
견자: 김중욱 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으로 해부학적 특징

에 근거해 로라시아 대륙(유라시아 및 북아메리카)에서 번

성했던 고니오폴리스과(Goniopholididae)의 한 종으로 분

류하였다. 산출 부위는 부분적인 척추, 골반, 대퇴골, 경골, 
비골 및 중족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박진영 박사 자문 

결과), 골격을 토대로 추정한 전체 길이는 약 2 m 정도이다

(그림 11a). 이 화석은 국내에서 발견된 악어 화석 중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고니오폴리스과 기록이다. 기존 
경상분지에서 보고된 악어 골격은 하산동층의 “Hadongsuchus” 
두개골(Lee, 2005)과 이빨(Yun et al., 2007), 진주층의 턱

뼈와 이빨 일부 등(Yun et al., 2004)이 있으나 국립대구과

학관의 표본과는 분류학적으로 다른 악어들이다. 비록 낙

동층의 고니오폴리스과 악어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지만,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로는 신속 신종에 속하는 것으로 판

단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시는 발견 부위가 단편적이

기 때문에 골격 복원도 위에 화석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였

으며, 그 옆에는 살아있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한 모형을 근

연 분류군인 Goniopholis를 기반으로 제작하여 전문 팔레

오아티스트가 그린 그림과 함께 배치하였다(그림 11b, 11c). 
또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 중인 악어 화석과 국

내 악어 화석 기록에 대해 해설한 영상을 배치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거북 배갑은 하동의 하산

Fig. 10. ‘Vertebrates of the Gyeongsang Basin’ section: (a) Overall view of the exhibition, (b) Lepidotes sp. 1 (DNSM-NPA-0212), 
(c) Lepidotes sp. 2 (DNSM-NPA-0215), (d) Some non-marine fish fossils. All fossils were discovered from the outcrops of the 
Lower Cretaceous Jinju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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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층에서 발견된 아도쿠스과(Adocidae) 종으로 아직 정확

한 종 수준의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9d). 도마뱀 

발자국은 진주의 진주층에서 발견된 부분적인 표본 2점이

다. 도마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발자국 화석 옆에는 빔 

프로젝터로 도마뱀이 걸어가는 움직임을 영상으로 구현하

였다(그림 10a, 11e).

3.2.4. 한반도의 공룡 및 중생대 조류 전시
한반도의 공룡 전시(위치: 그림 1[12])는 진동층에서 산

출된 공룡 발자국(보행렬) 2점과 국내 공룡 골격 레플리카 

등을 배치한 공간이다(그림 12a). 공룡 발자국은 임성규 명

예교수(경북대학교)께서 발굴하신 표본들로, 보행렬 1점은 

함안층의 적색 이암(경남 함안군 칠서면)에서 산출된 조각

Fig. 11. Some reptile fossils from the Gyeongsang Basin: (a) Excavated skeletal elements of goniopholidid specimen (DNSM- 
NPA-1732) from the Lower Cretaceous Nakdong Formation, (b) Reconstruction model of goniopholidid taxon, (c) Life restoration 
of goniopholidid taxon (artwork by Yusik Choi), (d) Adocid turtle fossil from the Lower Cretaceous Hasandong Formation, (e) 
Lizard footprint from the Lower Cretaceous Jinju Formation.

Fig. 12. ‘Dinosaur fossils in Korea’ section: (a) Overall view of the exhibition, (b) Ornithopod trackway slab from the Upper 
Cretaceous Haman Formation, (c) Theropod trackway slab from the Upper Cretaceous Jindong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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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발자국이며 4개의 발자국이 이족보행으로 걸어간 흔적

이 남은 표본이다(표본번호: DNSM-NPA-1795; 그림 12b). 
또다른 보행렬은 진동층(경남 고성군)에서 산출된 수각류

의 발자국 2개가 보존된 표본이다(표본번호: DNSM-NPA- 
1796; 그림 12c). 보행렬 표본들은 관람객들의 용이한 관찰

을 위해 매우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표본 크

기에 맞춘 유리장으로 보호 중이다. 발자국 전시대 상단에

는 필자가 2022년 대구 MBC의 요청으로 출연한 ‘대구의 

공룡’ 영상(‘생방송 시시각각’에 편성)을 배치 및 상영하여 

시민들에게 대구의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룡 골격 화석을 소개하

기 위해 코리아노사우루스(Koreanosaurus boseongensis)
의 골격 레플리카를 배치하였다.

중생대 조류 전시(위치: 그림 1[13])에는 깃털 공룡과 소

형 전시대(발자국 화석 및 골격 레플리카)를 배치하였다. 깃
털 공룡의 경우 복원 모형 2점(Caudipteryx와 Microraptor)
을 패널과 함께 배치하여 조류의 공룡 기원설을 시각적으

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소형 전시대 내에는 국내 백악기 새 

발자국 화석 5점(Jindongornipes kimi, Koreanaornis ha-
manensis 및 Uhangrichnus? sp. 등)을 시조새(Archaeopteryx) 
및 공자새(Confuciusornis) 골격 레플리카와 함께 전시하

였다(그림 13).

3.3. 신생대 전시
신생대는 현재의 생물군과 인류가 등장한 시대이고, 흥

미를 끌 수 있는 주제(매머드 등)가 풍부하다. 국립대구과

학관의 경우 신생대 관련 전시를 총 4개 구역(메셀 피트, 거
대 동물군, 한반도의 신생대 화석 및 인류의 진화)으로 구

분하였다. 이 중 한반도의 신생대 화석은 지역의 고유성을 

가진 중요 화석 표본들을 다양하게 전시 중이다.

3.3.1. 메셀 피트 및 거대 동물군 전시
신생대 동물에 관한 전시는 공룡과 더불어 자연사 관련 

전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자

연사박물관이나 과학관의 신생대 전시에는 플라이스토세 

거대 동물군(megafauna)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동일

한 방법을 선택했지만, 신생대 초기의 소형 동물 화석들도 

소개하고자 일부 소규모 전시를 추가하였다(위치: 그림 1[14]). 
전시 중인 소형 전시품은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된 독일 메셀 피트(Messel Pit)의 에오세 포유류 및 파충류 

6종을 레진을 활용해 복제한 것으로, 초기 진수류와 설치류

를 비롯해서 원시 말, 박쥐 및 뱀이 포함된다(그림 14a). 대
형 포유류 화석 전시(위치: 그림 1[15])에는 스밀로돈(Smilodon)
과 땅늘보에 속하는 에레모테리움(Eremotherium)의 전신 

Fig. 13. ‘Mesozoic birds’ section: (a) Reconstruction models of feathered dinosaurs, (b) Overall view of the exhibition, (c) 
Ichnotaxon Jindongornipes kimi fossil from the Upper Cretaceous Jindong Formation, (d) Replicas of Archaeopteryx and 
Confuciusor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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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레플리카, 그리고 컬럼비아 매머드 두개골 등 3종의 

레플리카를 배치하였다(그림 14b). 전시품 패널에는 기본

적인 해설과 더불어 대형 포유류의 멸종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기후변화와 인간의 영향)을 작성하여 급격한 

기후변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3.2. 한반도 신생대 화석 전시
국내 신생대 화석은 대부분 동해안과 접한 경북, 울산 및 

강원도 동해의 마이오세 분지들과 플라이스토세에 형성된 

제주도 서귀포층에서 산출된다(Yang et al., 2013). 국립대

구과학관에서는 풍부한 화석 산출과 대경권이라는 지역성

을 고려하여 포항에 분포하는 포항분지(천북역암층 및 두

호층)와 장기분지(금광동층)에서 발굴된 화석 70여 점을 

주로 전시하였다(위치: 그림 1[16])(그림 15a). 표본은 대부

분 대여와 일부 기증을 통해 전시할 수 있었다. 포항분지는 

국내의 대표적인 함화석 신생대 퇴적분지로 미화석부터 고

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기원의 화석들이 산출된 바 

있다(예: Yoon, 1976; Choi et al., 1984; Huh et al., 1994; 
Huh and Whatley, 1997; Min, 2013). 전시 중인 포항분지 

화석에는 어류, 갑각류(게), 극피동물(성게류, 불가사리 및 

거미불가사리류), 그리고 연체동물(이매패 및 복족류) 등 

전형적인 해양동물 화석들과 예외적으로 보존된 곤충들이 

포함된다. 장기분지 금광동층은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마

이오세 식물상이 확인된 지층으로, 호수로 유입된 나뭇잎

들이 매우 풍부하게 산출된다(Paik et al., 2010). 국립대구

Fig. 14. Eocene and Pleistocene fossil exhibition: (a) Small mammalian fossil replica models of the Eocene ‘Messel Pit’ in Germany, 
(b) ‘Megafauna of Cenozoic’ section: Smilodon populator (left), Eremotherium laurillardi (middle), and Mammuthus columbi 
‘Columbian mammoth’ (right).

Fig. 15. ‘Cenozoic fossils in Korea’ and ‘Human evolution’ sections: (a) Diverse marine and terrestrial fossils from the Miocene 
deposits in Korea, (b) Section displays the diversity of the human family tree using replica skulls and reconstruction model of 
Australopithecus afarensis ‘Lu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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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에는 단풍나무속(Acer)을 비롯한 여러 식물들의 나

뭇잎 화석을 일부 전시 중이다. 패널에는 마이오세 초기와 

중기의 한반도 고지리도를 배치하여 포항과 인근 지역에서 

해양 화석이 많이 산출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3.3.3. 인류의 진화 전시
이 전시(위치: 그림 1[17])에서는 좁은 면적이나마 사람

과(Hominidae)의 계통진화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국립

중앙과학관 인류관의 전시를 참고하였다. 기본 전시 방향

은 벽면에 시대에 따라 근연 그룹들의 종분화 시기를 보여

주는 분기도와 함께 대표적인 고인류 두개골을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그림 15b). 또한 많은 연구결과들에 따라 

파란트로푸스(Paranthropus)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 
lopithecus)에 속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속(genus)으로 나타

냈다(예: Parins-Fukuchi et al., 2019). 해설 패널은 인류의 

진화가 매우 복잡하였음을 간단히 설명하고, 대표적인 분

류군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현대 인류(Homo sa-
piens)와 네안데르탈인(H. neanderthalensis)의 공통 조상

이 하이델베르크인(H. heidelbergensis)이라는 기존 학설을 
인용하였다(예: Timmermann et al., 2022). 벽면 전시 앞에

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A. afarensis)의 가장 

유명한 표본 ‘루시’(Lucy) 전신 골격 레플리카를 표본 해설 

패널과 함께 배치하였다.

3.4. 미니 특별전
미니 특별전(위치: 그림 1[18])은 고생물학과 관련된 주

제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선보이는 소규모 전

시이다. 생명의 진화관 개관 당시(2022년 12월)에는 미화

석(microfossils)에 대하여 전시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현재는 생흔화석(trace fossils)에 대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

다. 각 전시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3.4.1. 미화석 특별전시(2022년 12월~2024년 8월)
미화석은 현미경적 크기로 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주제는 아니다. 하
지만 생층서, 고기후, 진화 및 화석연료 부존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다양한 형태의 진핵생물 분

류군(동물계, 식물계 및 SAR 상군 등)을 아우르기 때문에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다.
전시에 활용했던 미화석(개형충, 유공충 및 코노돈트)은 

30여 개체이다. 개형충은 5종이 활용되었는데, 필자가 경상

분지 진주층에서 발굴한 백악기 담수 개형충 중 신종으로 

보고한 3종(Cypridea khandae, C. samesi 및 Mongolocypris 
kohi)과 논에서 직접 채집한 현생 2종(Dolerocypris sinensis 
및 Ilyocypris salebrosa)이 포함된다. 유공충은 포항분지의 

저서성 유공충 1종(Ammonia sp.)을 활용했다. 코노돈트는 

총 3종으로, 故박수인 명예교수(강원대학교)께서 평안누층

군 금천층(석탄기)에서 발굴하신 Idiognathodus delicatus
와 분류불명 2종으로 구성된다. 확보된 미화석은 실체현미

경 3대를 통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기 파손과 미

화석 슬라이드의 분실을 막기 위해 접안렌즈와 초첨/배율

조절 나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만질 수 없는 아크릴 케

이스에 넣어 배치했다(그림 16). 패널은 6개를 제작하여 미

화석 분류군별 구조, 특징, 복원도 및 활용 등에 대해 기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미화석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확대 모형 8종을 도입하였다(개형충 1종, 방산충 

2종, 유공충 3종, 규조 1종 및 석회비늘편모류 1종).

3.4.2. 생흔화석 특별전시(2024년 9월~현재)
이 전시는 대구 군위군 우보면에 위치한 하천가의 진주

Fig. 16. Former mini special exhibition ‘Microfossils’ (December 2022~Augus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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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노두에서 발굴된 대형 생흔화석 군집 슬랩(가로 약 3.5 
m, 세로 0.8 m)을 수증 받으면서 기획되었다(윤철수 박사 

기증)(그림 17, 18). 생흔화석 군집은 좁은 면적의 흑색 셰

일에 절지동물이 남긴 기어간 흔적(6개 종류, 55개)과 다수

의 굴착흔(burrow)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생흔

학 및 고생태학적 연구 활용 가능성이 크다(그림 18). 기초 

연구에 따르면 부속지에 의해 만들어진 다수의 패턴들은 

이 생흔이 절지동물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하나(Yun, 
2020), 정확한 생흔화석 형성자를 동정한 연구는 아직 진

행된 바 없다. 현재 가장 유력한 형성자로는 잠자리 유충 또

는 등각류가 추정된다(Choi et al., 2024).
상기 확보한 귀중한 표본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생흔화

석 정보를 알리기 위한 취지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전시 구

성은 (1) 국내 화석산지 퍼즐, (2) 생흔화석 개요와 국내 생

흔화석 소개 패널, (3) 대구 초례산 공룡 발자국 영상, (4) 
군위 생흔화석 군집으로 나누었다. 먼저 국내 화석산지 퍼

즐은 원상호 학예사(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의 도움으로 

만든 것인데, 남한 지질도 위에 20여 곳의 화석산지(지역) 
퍼즐 조각을 맞추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퍼즐 조각

의 뒷면에는 대표 화석을 그래픽화 하여 나타내어 어떤 화

석이 어느 지역에서 산출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생흔화석 개요와 국내 생흔화석 소개에는 용어의 개념과 

정의 및 형성 과정을 나타내고, 국내의 다양한 생흔화석산

지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영상은 2024년 새롭게 발견된 대

구 초례산 반야월층의 공룡 발자국을 필자가 자문했던 뉴

스 보도를 활용한 것이다(TBC 8 뉴스, 2024년 6월). 마지

막으로 표본 전시는 생흔화석 표본과 함께 모형을 활용하

였다. 더불어서 생흔화석이 흑색 셰일에서 산출되었기 때

문에 정확한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명과 분포도를 활

용하였다. 모형의 경우 생흔형성종으로 추정되는 절지동물 

중 잠자리 유충과 이를 먹이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익

룡 모형을 배치하여 실제 화석을 남긴 주인공들이 살아있

는 듯하게 구현하였다. 익룡 모형은 군위에서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바 있기 때문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배울 수 있다: (1) 
생흔화석의 정의, (2) 중요성, (3) 국내에서 공룡 발자국 화

석이 많이 발견된 이유, (4) 전시된 화석이 가지는 의미 등.

4. 의의 및 활용

국립대구과학관 ‘생명의 진화관’은 지질시대에 따른 생

물상의 변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대구·경북권의 자연사 표

Fig. 17. Current mini special exhibition ‘Trace fossils’ (September 2024~present): (a) Overall view of the exhibition, (b) Arthropod 
trace fossil slab from the Lower Cretaceous Jinju Formation, with some models (pterosaur and potential trackmakers [insects]), 
(c) Fossil site puzzle, interpretation panels, and ‘Dinosaur tracks in Daegu’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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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통해 지역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둔 

전시관이다. 다른 국립과학관이나 자연사박물관도 유사한 

전시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생명의 진화관은 경상분지 

및 포항분지에서 산출된 기관만의 고유한 전시 표본을 적

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예를 들어 경상분지의 중

요한 동물 화석들(예: 이매패 군집, 악어 및 생흔화석 등)에 

대하여 다양한 모형 및 멀티미디어(예: 전시 기획자 해설 

영상)를 적극 활용한 전시품은 ‘우리 지역’의 자연유산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러한 전시 구

축의 효과로 개관 이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였으며, 오
직 생명의 진화관 관람을 위해 찾아온 인원도 다수 있었다. 
이는 대구·경북권 지역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자연사’라는 

주제에 목말라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전시관 개관 

약 1달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20개 문항, 123
명 참가), 전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6%(매우 

만족 61.8%, 만족 34.1%)로 나타나서 지역민의 관심은 수

치적으로도 증명되었다(그림 19). 난이도에 대한 만족은 약 
83%가 적절함 또는 쉬움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전시 수

Fig. 18. Arthropod trace fossil from the Lower Cretaceous Jinju Formation: (a) Enlarged view of arthropod tracks, (b) Several 
morphotypes of the tracks, (c) Sketch of track and burrow distribution, (d) Elevation map of fossil.

Fig. 19. Exhibition satisfaction survey results (selected) of the ‘Evolution of Lif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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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어렵다는 의견도 약 16%로 적지 않아서 향후에는 접

근이 더 쉬운 전시 콘텐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관람객이 작동해보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시

품도 추가하여 흥미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시 내용에 만족한 이유에 대한 조사(복수응

답 가능)에서는 전시 내용 자체가 흥미로웠다는 비율 34.2%, 
연출 방식이 좋았다는 비율 31.2%, 그리고 전시 표본 다양

성에 대한 만족 비율은 16.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연

사’라는 전시 주제와 전시 표본들이 관람객들에게 매우 흥

미롭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전시 연출자가 많은 고민을 해야함을 나타낸다.
한편, 생명의 진화관 건립 과정에서 다양한 표본들이 도

입됨에 따라 연구 기능도 활발해졌다. 주요 연구 분야는 화

석 연구와 콘텐츠 개발에 관한 것으로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고생물학 연구(예시): Choi et al., 2021, 2023a; 
Choi and Wang, 2023, 2025a, 2025b, (2) 콘텐츠 개발(예
시): Choi and Kim, 2021; Choi, 2022; Choi et al., 2024. 
특히 고생물학 연구는 학술논문 10여 편을 전시관 준비 과

정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연구에서 전시로 이

어지는 이상적인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외활동과 협력을 활발히 수행하여 IGC 2024의 

일환인 제5차 아시아개형충학회(Asian Ostracod Meeting) 
개최 주관, 중국 고생물학자 초빙(난징지질고생물학연구소, 
난징대학교 및 중국고척추고인류학연구소 소속 3인) 및 몽

골고생물학연구소와의 MOU 체결(2023년 6월) 등을 완료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전시품

이나 미니 특별전 구축 등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

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경상분지의 연체

동물과 악어 화석 연구들도 향후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

다. 연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은 전시관 내부에 위치한 개방

형 자연사 연구실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관 

고유의 연구가 전시는 물론 다양한 파생 교육으로 도출될 

수 있는 밑거름이다.
과학관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교육을 위해서도 전시관

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자연탐사캠프 연계, 지구

과학 실험 연계교육 및 야간 심층해설 등을 개발하여 생명

의 진화관을 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중에서 

자연탐사캠프는 전국의 지질/생태명소를 전문가와 함께 1~4
일 동안 답사하는 국내 유일의 정기 프로그램(연간 10회)으
로, 자연과학 분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생생한 기회를 제

공한다. 야외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관의 생명의 진

화관으로 돌아와서 현장에서 관찰했던 화석, 노두 또는 생

물학적 정보를 전시품과 비교하며 정리하고, 부족했던 부

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꾸준한 

재참여율을 통해 과학자와의 교감이 미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지구과학 실험 연계교육은 필자가 서

울시립과학관 및 서울대학교의 연구진과 함께 중학생들이 

지구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4개 부분(삼엽충, 공룡, 
광물 및 수질)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 진행하였다(Choi et 
al., 2020). 특히 삼엽충 교육의 경우 미국 유타의 캄브리아

기 Wheeler Shale의 암석을 수입하여 발굴 체험해보고, 생
명의 진화관에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야간 심층

해설은 비정기적으로 개설되었으며,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

공하고자 평일 저녁시간대에 운영하였다(약 2시간 소요). 
이 프로그램은 천체투영관의 대형 화면을 통해 공룡과 관

련된 흥미로운 영상을 시청하고, 전시관에서 전시를 기획

한 연구진이 직접 전시품들을 해설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다. 전시품 해설 시 별도로 준비한 실물 표본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면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할 수 있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수장고에 보관 중인 다

양한 박제(수달, 까치, 쇠백로 등)와 화석을 만져볼 수 있도

록 하였다. 특히 공룡 분화석이나 위석 표본을 적절히 묘사

한 그림과 함께 배치하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5. 결 론

국립대구과학관 생명의 진화관은 고생물학, 한반도 생물

다양성, 동해 해양생물, 및 공진화 등 다양한 자연사 분야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 중 고생물 분야 전시는 18개 주제를 

시대별(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여 기획되었다. 주
요 전시 콘텐츠에는 대중의 이목을 끄는 공룡을 비롯해 환

경에 따라 다양하게 번성한 분류군들이 포함된다. 작은 규

모이지만 이러한 전시를 통해 지질시대 동안의 생명 진화

와 멸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후 및 환경의 변화가 인류에

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대

구·경북권의 중생대 및 신생대 화석 표본들을 부각시키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지역 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전시관은 개관 이후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을 과학의 문으로 들어서

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전시

에서 벗어나 전시관을 직접 기획한 과학자와 관람객 및 학

생들이 교감하고, 진로를 모색해보는 교육이 생명의 진화

관을 기반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시 및 교육 

활용이 향후 자연사 분야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기관

들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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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 편집위원님, 그리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국립대구과학관 생명의 진화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많

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

씀을 전한다. 먼저 다양한 고생물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김

태완 이사님(전 국립대구과학관 및 청구고등학교), 김경수 

교수님(진주교대), 남기수 교수님(공주교대), 허민 교수님(전
남대), 양승영 교수님(경북대), 임성규 교수님(경북대)과 윤

철수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전시관 조성에 관한 조언을 해 

주신 김동희 박사님(국립중앙과학관)과 백두성 관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교재 공동집필을 함께 해준 최지훈 실무관(서
울시립과학관)과 박진영 박사(서울대)에게도 도와주어서 고

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정은경 박사님(달성화석박물관)과 

원상호 학예사(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께 전시품 대여와 조

언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함께 전시관을 기획하면서 고

생이 많았던 국립대구과학관의 문주영 연구원(동물학)과 손

오경 박사(식물학)께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진화관 건립과 전시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주

한 관장님(4대), 백운기 관장님(5대), 이난희 관장님(현 6대), 
전해진 본부장님, 장재용 실장님, 그리고 전시기획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 논문은 국립대구과학관 자체 연구과제 ‘자연사 표본 

전시를 위한 화석 발굴 및 연구’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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